
 

ABSTRACT

We examined activities of adult (n=9, 3 females and 6 males) and juvenile (n=4) Schlegel’s Japanese gecko

(Gekko japonicus) in an indoor vivarium for 47 days to study the preference and competition for shelters at day 

and night. The result showed the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temperature inside the shelter and the body 

temperature of Schlegel’s Japanese gecko and more individuals observed outside the shelters at nighttime than 

daytime. Both adults and juveniles showed a preference for certain shelters. The adults preferred the warmer 

shelters in the daytime while the juveniles preferred the same shelter in both daytime and nighttime. Both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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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사육장에서 도마뱀부치(Gekko japonicus) 성체와 유체의 주야간 

은신처 선호와 경쟁1

박일국2†⋅김대인2, 3†⋅장세윤4⋅김도연4⋅최우진2⋅김종선4⋅구교성2⋅박대식4*

Preference and Competition for Shelters at Day and Night between Adult and Juvenile 

Schlegel’s Japanese Gecko (Gekko japonicus)  in an Indoor Vivarium1

Il-Kook Park2†, Dae-In Kim2, 3†, Se-Yoon Jang4, Do-Yeon Kim4, Woo-Jin Choi2, 

Jong-Sun Kim4, Kyo-Soung Koo2, Daesik Park4*

요 약

도마뱀부치(Gekko japonicus) 성체와 유체의 주야간에 있어 서로 다른 은신처에 대한 선호 및 경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내 사육장에서 성체 9개체(암컷 3, 수컷 6), 유체 4개체를 47일간 사육하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사육장 내에 설치된 은신처 내부의 온도와 내부에서 발견된 도마뱀부치의 체온은 높은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야간에 

은신처 내부보다 외부에서 더 많은 성체와 유체가 관찰되었다. 성체와 유체 모두 특정 은신처에 대한 선호를 보였는데, 

특별히 성체는 주간에 온도가 높은 은신처를 더 높은 비율로 선호하였다. 유체가 가장 선호한 은신처는 주야간에 

동일한 은신처였다. 최대비율로 이용한 특정 은신처의 이용률은 성체의 경우 주야 간 차이가 유의한 반면, 유체는 

차이가 없었다. 체온의 경우 성체와 유생 모두 야간에 은신처 외부에서 발견된 개체가 내부에서 발견된 개체들보다 

더 높았다. 성체와 유생 사이의 체온 비교결과, 주간에 성체의 체온이 유체보다 높았으나, 야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마뱀부치가 야행성으로 나은 온도조건을 가진 은신처를 선호하고 성체와 유체 간에는 은신처 이용경

쟁이 있음을 보여주며, 더불어 도마뱀부치의 체온과 활동성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준다.

주요어: 도마뱀, 게코, 온도조건, 은신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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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uveniles observed outside the shelter at the nighttime had higher body temperature than those found inside. 

In the daytime, the body temperature of adults was higher than that of juvenil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ighttime. The results imply that G. japonicus, which is the nocturnal lizard, prefers the shelters 

with higher temperature and that there is the competition for shelters between adults and juveniles. This study 

provides the reference data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body temperature and the activities of G. japonicus.

KEY WORDS : LIZARD, GECKO, TEMPERATURE CONDITION, SHELTER USE

서 론

한 종이 동서종을 포함하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세력권의 유무, 미소서식지 이용, 종

내 경쟁, 활동양상, 먹이원의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기초생

태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Anderson, 2007; Newbery 

and Jones, 2007). 여러 동물군들 중, 야행성 게코도마뱀의 

경우 변온동물로 이들의 야간 활동과 생리적 활성 정도가 

낮 시간 동안 받은 열에 의존적이므로(Porter and Gates, 

1969; Huey et al., 1989; Kearney and Predavec, 2000), 

빛의 유무에 따른 활동양상의 파악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

어지는 빛 혹은 열의 조건이 서로 다른 서식처를 개체들이 

어떻게 이용하는가 역시 파악되어야 할 요소이다. 특별히, 

게코도마뱀은 파충류들 중에서 그들의 물체접착 능력 및 

높은 인위적 이동가능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가장 빈번한 

외래종 그룹들 중 하나로 보고되어 있어(Newbery and 

Jones, 2007; Yang et al., 2012), 이들에 대한 기초생태정보

의 확보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적 영향을 미연

에 방지하거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

도마뱀부치(Gekko japonicus)는 한국의 남부지역, 중국

의 중동부지역, 류큐 열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o and Adler, 1993; Ota 

and Tanaka, 1996; Wada, 2003; Lee et al., 2004). 국내 

도마뱀부치를 최초로 기록한 문헌에서 한국과 일본의 도마

뱀부치는 외래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종의 

원분포지는 중국 중남부 내륙으로 기술하고 있지만(Stejneger, 

1907), 이러한 가능성의 명확한 확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도마뱀부치는 전체 몸길이 

10-14 cm의 소형 도마뱀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도마뱀아목

(Suborder Lacertilia) 중, 유일한 야행성 종이다. 이들은 주

로 광원에 모여든 나방, 파리 등의 곤충 및 지면 근처에 

서식하는 소형 절지동물들을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enz, 1996; Lee et al., 2004).

도마뱀부치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중국에서 먹이원, 성적

이형 및 번식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Ji et al., 1991; 

Ota and Tanka, 1996; Zhang et al., 2009, Caldwell et al., 

2014), 국내의 경우 Stejneger (1907)의 부산에서 첫 기록 

후, 사육 중 번식 및 섭식, 일부지역에서의 분포 연구(Lee 

et al., 2004)와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특성(Kim et al., 

2016) 연구가 수행되어 있다. 2017년에는 기존의 알려진 

개체군으로부터 200 km이상 떨어진 목포에서도 새로운 개

체군이 보고되었다(Kim et al., 2017).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도마뱀부치 종의 분류학적 및 생태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이들의 주야간 활동경향, 서식지의 이용 및 개체들 간의 경

쟁, 세력권의 여부, 개체군간 관련성 등 기본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황은 국내에서 도심인근의 

서식처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마뱀부치의 다양한 

생태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연구가 시

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마뱀부치 성체와 유체의 주야간에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는 은신처에 대한 선호 및 경쟁 여부

를 실내 사육장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설정

본 실험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47일간 

실내 연구실에 설치된 실험용 사육장에서 수행되었다. 실험

에 이용한 도마뱀부치는 2017년 4월 22일 부산해양자연사

박물관에서 채집한 성체 9개체(수컷 6, 암컷 3)와 유체 4개

체, 총 13개체를 투입하였다. 유체 여부는 전항부인공과 생

식기부분의 발달 상태로 구분이 가능하였다(Ota, 1996). 실

험전후에 각 개체들의 몸통길이(snout-vent length, SVL, 

mm)와 몸무게(body weight, BW, g)를 각각 캘리퍼스

(CD-15CPX, Mitutoyo-Korea, Seoul, Korea)와 디지털저

울(MH-200, Hitro, China)을 이용하여 0.01 mm, 0.01 g 

단위로 측정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물은 주 3회 공급하였으

며, 먹이로는 주 2회 회당 밀웜 12개체, 귀뚜라미 6개체를 

급여하였다. 개체들 중 암컷 1 개체는 실험 38일에 분실되

어, 37일의 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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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사육장으로는 합성플라스틱 사육장 (L 84 cm × 

W 53 cm × H 34 cm)을 이용하였으며(Fig. 1), 일광욕을 

위한 광원으로는 100 W 백열등과 UV전구(PT2187, 

Hagen, Montreal, Canada; 220 V, 50 Hz, 25 W)를 함께 

사육장 외벽에 붙여 바닥으로부터 약 50 cm 높이에 설치하

였다. 습도는 가습기를 이용하여 약 40%로 설정하여 조절

하였다. 광원은 도마뱀부치를 포획한 지역의 일출시간

(www.timeanddate.com)에 맞추어 켜졌으며, 일몰이 이루

어진 오후 6시 이후에는 소등하였다. 주간의 광원점등 동안 

점등된 광원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등 2시간 후 소등 

1시간의 주기로 시행하였다. 일몰 후 야간의 경우 점등은 

하지 않았지만, 창문을 통해 도시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조

명(<0.01Lux: 조도계 TES-1337, TES, China)은 이용이 가

능하였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ting. 
Numbers (1-7) indicate the shelters which 
provided.

실험에 이용된 은신처로는 30 cm × 30 cm 크기의 계란

판을 15 cm × 15 cm크기로 4등분하여 이용하였다. 7개의 

은신처들을 사육장바닥에 Fig. 1과 같이 배치하여, 광(열)원

으로부터 은신처 1번, 2번은 약 45 cm, 3, 4번은 55 cm, 

5, 6번은 65 cm, 7번은 약 75 cm 떨어져 있었다. 은신처별 

서로 다른 온도조건과 더불어, 주간의 점등 동안 은신처들

이 서로 다른 조도를 가질 수 있었으나, 점등이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점등 동안 창을 통한 간접 햇빛과 실험실의 배

경조명 역시 은신처를 비추고 있어, 은신처별 조도 차이는 

추가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또한, 실험을 실내에서 수행하

였지만, 일부 실험기간이 도마뱀부치가 동면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임을 고려하여, 야간에는 라디에이터(CMR-2211, 

Calmac-Korea, Uiwang, Korea)를 20시부터 08시까지 사

육장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한 상태에서 작동하였다. 실험

에 이용한 모든 개체들은 실험시간 동안 활발한 활동을 유

지하였다.

2. 자료 획득

주야간 구분을 위하여, 본 실험에서 주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 사이 광원이 점등된 상태, 야간은 일몰 후 광원이 

소등된 상태를 의미한다. 조사는 1일 1-3회에 걸쳐 수행하

였으며, 주간의 경우 점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수

행하였으며, 야간의 경우 소등이 이루어진 일몰 후부터 밤 

12시 이전까지만 수행하였다. 

사육장에서 발견되는 도마뱀부치의 위치는 은신처 내부

와 외부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은신처 내부에서 발견된 경

우 은신처의 번호 역시 기록하였다. 발견된 모든 개체의 등

면 피부위의 온도(이하에서 체온으로 칭함)를 적외선 온도

계(AR-320, ARCO, China)를 이용하여 0.1℃ 단위로 기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 조사 시, 조사일, 조사시간, 7개 

은신처 내부의 온도를 각각 기록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치자료들의 정규성 검증결과, 은신처 외부에 있는 성체

들의 피부온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정규성을 나타내어

(Kolmogorov-Smirnov, P>0.05), 모수통계분석법으로 자

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실험전후 성체와 유체의 BW와 

SVL 비교를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은신처 

아래의 주야간 온도 차이 역시 동일한 은신처간 비교를 고

려한 paired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주야간 각각에 있어 은

신처들 간 온도의 비교는 one-way ANOVA로 비교한 후, 

Tukey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은신처 내부의 온도와 내

부에서 발견된 개체 체온사이의 관련성은 Pearson 상관분

석으로 확인하였다.

주야간 은신처 내･외부에서 발견되는 성체와 유체의 빈

도, 은신처별 이용의 빈도를 포함하는 모든 빈도자료는 온

라인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Preacher, 2001). 특별

히, 개체별 주야간 특정 은신처의 선호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우선 7개 은신처에 대한 개체별 이용률을 은신처별 

이용횟수를 전체 발견횟수로 나누어 구하고, 그 중에서 가

장 높은 값을 가진 은신처를 최대선호 은신처로 결정하였

다. 그리고, 해당 은신처의 이용률을 특정 개체의 은신처 

최대이용률로 고려하였다. 최대이용률의 성체와 유체 각각

에서 주야간 비교는 paired t-test로, 주야간 각각에서 성체

와 유체의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이 분석에

서는 실험도중 분실로 자료수가 적은 암컷 1개체는 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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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은신처 내･외부에서 발견된 개체들 간 및 성체와 유체들 

간의 피부온도비교는 매 조사별 시기를 고려한 비교를 위하

여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사 

일별로 은신처 내･외부에서 발견된 모든 개체들의 평균 피

부온도 값을 구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Paired 비교를 

위하여 은신처 내부 혹은 외부에서 모든 개체가 발견되어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n=7)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졌

다. 암수 간의 경우 샘플수가 적어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다. 빈도분석을 제외한 모든 분석은 SPSS PC(ver. 

18.0)를 이용하였으며, 본문 내 수치자료는 평균±표준오차

(SE)로 제시하였다.

결 과

47일의 연구기간동안 야간에 59회, 주간에 46회, 총 105

회의 관찰이 이루어졌다. 실험전과 후를 비교할 때 성체의 

SVL (t=2.68, df=7, P=0.031)과 BW(t=2.74, df=7, P=0.029) 

는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유체의 SVL 과 BW 역시 

각각 증가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1. 은신처온도와 개체온도의 관련성

야간에 은신처 아래의 평균 온도는 21.1±0.13℃ (범위: 

20.7–21.6℃, n=7), 주간에는 23.6±0.25℃(범위: 22.9-24.

7℃, n=7; Fig. 2)로 차이가 유의하였다(paired t=14.97, 

df=320, P<0.001). 야간 및 주간 각각에서 은신처들 간 온도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야간: F6,412=2.85, P=0.010; 주

간: F6,320=2.94, P=0.008; Fig. 2), 사후검증에서 야간에 2번

의 온도가 6번과 7번보다 높았으며(P<0.05), 주간에 2번의 

온도가 5번, 6번, 7번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Fig. 2). 

나머지 비교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성체와 유체의 체온과 각 은신처 내부의 온도와는 야간

(성체 r=0.911, P<0.001; 유체 r=0.905, P<0.001)과 주간

(성체 r=0.930 P<0.001; 유체 r=0.824, P<0.001) 모두에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 3). 

2. 주야간 위치 및 성숙에 따른 은신처 이용

주야간에 관계없이 유체들이 은신처 외부에서 성체들보

다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야간: X2=38.07, df=1, P< 

0.001; 주간: X2=46.36, df=1, P<0.001; Fig. 4). 더불어, 주

간보다 야간에 은신처 외부에서 성체(X2=107.70, df=1, 

P<0.001)와 유체(X2=43.09, df=1, P<0.001) 모두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Fig. 4). 

Figure 2. The mean temperature inside the different shelters 
at night and day. Different characters on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inside the 
shelter and temperature on the skin of adults
(A, B) and juveniles (C, D) at night (A, C) 
and day (B, D).

Figure 4. Number of adults and juveniles which found 
inside and outside the shelter at night and day. 
Different characters on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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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와 유체 간에 은신처별 이용률은 야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X2=5.79, df=6, P=0.447, Fig. 5A) 주간에는 차이

가 유의하였다(X2=25.14, df=6, P<0.001, Fig. 5B). 성체는 

주간에 1번과 3번에서 발견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1번 은

신처에서 높은 비율로 발견되었다. 유체는 주간에 3번과 5

번에서 발견율이 증가하였으나, 주야간 모두에서 7번 은신

처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견되었다.

특정 은신처의 최대이용률은 야간에 성체는 28.6±1.2% 

(25.0-34.5%), 유체는 37.4±1.4%(33.3-40.0%); 주간에 성체

는 38.5±3.3%(23.3-53.3%), 유체는 35.0±2.9%(28.6-40.7 

%) 이었다. 성체의 특정 은신처 최대이용률은 주간에 더 

큰 반면(paired t=3.10, df=7, P=0.017), 유체의 경우는 차이가 

없었다(P=0.392). 성체와 유체 사이의 특정 은신처 최대이용

률은 주야간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다(야간: P=0.196, 주간: 

P=0.448).

3. 주야간 위치와 성숙에 따른 체온의 비교

위치에 따른 체온비교의 경우, 야간에 은신처 외부에 발

견된 성체와 유체의 체온이 은신처 내부에서 발견된 성체와 

유체 보다 각각 더 높은 반면(성체; paired t=5.00, df=58, 

P<0.001, 유체; paired t=3.98, df=40, P<0.001; Fig. 6A), 

주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47; Fig. 6B).

성체와 유체 간 체온비교의 경우, 야간에는 내·외부 모두

에서 차이가 없었으나(내부: P=0.096; 외부: P=0.056; Fig. 

6A), 주간에는 성체의 온도가 내·외부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내부: paired t=2.47, df=19, P=0.023; 외부: paired 

t=4.83, df=19, P<0.001; Fig. 6B).

Figure 5. Use of different shelters depending on maturity 
(adult and juvenile) and the time of day, night 
(A) and day (B).

Figure 6. Comparison of temperatures on the skin of 
adults and juveniles inside and outside the 
shelter at night (A) and day (B). Different 
characters on th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e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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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우리의 연구결과는 우선 도마뱀부치가 야행성이라는 것

을 재확인해 준다. 게코도마뱀과(Gekkonidae)의 대부분의 

종들이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는데(Rösler et al., 2011), 본 

실험에서 성체와 유체 도마뱀붙이 모두 주간보다 야간에 

은신처 외부에서 더 빈번하게 관찰된 것은 이들이 제한적 

광원 상태에서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이전에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도마뱀부치는 일

몰 직후 활동을 시작하며, 약 1-2시간 후 가장 왕성한 활동

성을 보인 바 있다(Tawa et al., 2014). 더불어, 실험 중 야간

에 은신처 외부에서 발견된 도마뱀붙이 개체들의 체온이 

은신처 내부 개체들의 체온보다 높았는데, 이는 높은 체온

을 가진 도마뱀부치가 더 활동적이라는 것 혹은 역으로 높

은 체온을 가진 도마뱀부치들이 주로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변온동물에서 적

절한 체온을 가진 개체들의 활동성이 더 높다는 이전의 연

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Huey et al., 1989; Kearney 

and Predavec, 2000). 

도마뱀부치 개체들은 특정 은신처를 선호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성체들은 은신처 1번을 유체들

은 은신처 7번을 가장 선호하여 이용하였다. 성체들이 1번 

은신처를 선호한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1번 은신처가 가진 좋은 온도조건이다. 

실험에서 비록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1번 은신처는 2

번과 함께 가장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

행성 도마뱀류에서 서식처의 온도조건이 개체의 체온에 영

향을 미치며, 체온은 개체의 활동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Huey et al., 1989), 온도조건은 은신

처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

불어, 실험 수행조건 역시 결과에 부분적으로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 중 먹이나 물의 제공이 은신처 2, 4, 

5번이 위치한 쪽으로 제공되어(Fig. 1 참조) 1번보다 2번 

은신처의 상대적 교란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후 실시된 추가 분석에서 주야간 성체가 사육장 뒤쪽(1, 3, 

6번 은신처)과 앞쪽(2, 4, 5번 은신처)에 배치된 은신처들의 

사용빈도는 각각 16.4±4.4%(범위 5.0-35.4%), 9.8±2.8%

(범위 1.9-20.5%)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P=0.104) 뒤쪽에 배치된 은신처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핵심적이지는 않지만, 성체

들이 온도가 가장 높은 2번보다 1번 은신처에서 더 많이 

발견된 결과에 일부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4번 

은신처의 성체와 유체 모두 낮은 이용률(Fig. 5 참조) 역시 

아마도 물그릇의 위치와 먹이공급에 따른 교란의 영향을 

일부 받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체들과 다르게, 유체들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은신

처 7번을 선호하였다. 7번 은신처의 평균온도는 점등 상태

에서 은신처 1번과 2번 보다 약 1.5℃ 낮았으며, 도마뱀부치

의 선호 최적 온도인 28℃(Hu and Du, 2007) 보다 크게 

낮았다. 유체들이 높은 빈도로 7번 은신처를 이용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게코도마

뱀들이 미소서식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고려하고 성체

들이 유체들에 비하여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Stamps, 1977; Williams and McBrayer, 2007), 유체들이 

경재에서 밀려 7번 은신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그러한 과정이 유체들에 대한 성체들의 적극적인 공격에 

의한 것인지 혹은 유체들이 신체접촉과 같은 성체와의 스트

레스성 접촉(Frankenberg, 1982)을 적극적으로 회피함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는 7번 은신처의 온도는 낮지만, Fig. 1에서 보듯이 7번 은

신처 주위에는 다른 은신처들 경우 보다 도마뱀부치들의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넓게 인접하고 있다. 그리하여, 활동

의 종료 후 개체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인접한 7번 

은신처를 이용하였고, 그에 따라서 개체의 발견 비율이 높

았을 가능성 역시 있다. 실험결과에서 7번 은신처의 온도가 

1번과 2번에 비해 유의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체들 역시 

18.4-23.7%의 꽤나 높은 빈도로 7번 은신처를 사용하고 있

다는 것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성체의 경우 특별히 야간에 비해 주간 동안 1번 은신처를 

이용하는 비율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체들이 

적극적으로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은신처를 선택한 다는 것

을 보여준다. 우리의 결과에서 야간 동안 성체와 유체의 체

온은 차이가 없었지만, 주간 동안 성체의 체온은 유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야행성 도마뱀들이 주간 동안 복사열을 

받는 미소서식지에서 적극적으로 체온을 올리고, 높아진 체

온을 바탕으로 일몰 후 활동을 한다는 것을 잘 알려진 내용

이다(Huey et al., 1989; Angilletta et al., 1999). 이러한 적

극적인 은신처의 선택과 더불어, 성체들의 유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몸이 넓으며, 일광욕 중 열 흡수효율이 더 높은 

것(Asplund, 1974) 역시 성체의 높은 체온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성체들은 효율적인 일광욕 장소의 선

택과 효율적 체온상승 체제를 바탕으로 주간 동안 유체보다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간과 야간 모두 은신처 외부에서 유체들이 더 많이 발

견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유체의 높은 섭식요구가 관여하였

을 것으로 보인다. 도마뱀부치의 경우 주로 몸체 및 장기에 

지방을 축적함으로써 신체활동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

장한다(Ji and Wang, 1990; Niewiarowski, 2001). 일반적으

로 파충류 유체들의 대사율이 성체들에 비해 높지만

(Garland and Else, 1987), 섭식경쟁에서는 성체보다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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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Stamps, 1977). 본 실험에서 아마도 유체들은 성체와

의 먹이경쟁으로 인한 불충분한 먹이의 섭취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섭식활동 필요성을 높였고, 이것이 은신처외부

에서 더 높은 빈도로 유체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해석은 본 실험에서 확인된 성체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유체의 SVL가 BW의 결과자

료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실험이 실내 사육장에서 수행되었으며, 실험에 이용한 

개체의 수가 많지 않은 편이어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는 도마뱀부치의 일반적인 체

온과 활동성의 관련성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도마뱀부치 성체와 유체가 주야간 서로 다른 활동양상을 

보이며, 은신처 이용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

한 결과는 야외에서 추가적인 도마뱀부치의 생태 및 행동연

구 및 개체군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

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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